
[2021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총칙 총평] 

제9회 행정사 민법총칙 시험은 최근 국가고시 민법시험의 출제 스타일을 그대로 따

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었다. 

심화문제는 4개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중급문제 6개, 기본문제 15개가 출제되었고, 

조문·이론·판례·사례문제의 비율도 적절하였다. 

다만 특이하게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사례문제도 기본적 이해를 

묻는 정도였다. 

자연인 부분에서 2문제, 법률행위에서 1문제로 너무 적게 출제된 반면에 대리에서

는 무려 7문제가 나왔다. 조건과 기한은 전혀 다루지 않아서 영역별 출제 비중이 

예년과 많이 달라졌다. 

전체적인 유형과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였다. 조문과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

이 출제되었고, 사례는 3문제에 불과하였다.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과목의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최대

한 많이 풀어 보기를 바랍니다.  


